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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시)

◆ 푸생의 사계와 도상해석학

※ 학습목표

푸생의 그림 「사계」를 읽어 상징을 파악하고 도상해석학적 논쟁에 대해 알아본다.

▲ 푸생의 사계

-봄

Poussin「Spring」

전도상학적 단계 - 옷을 입은 남자가 있다. 뒤로 숲이 보이고 누군가 떠 있다. 

도상학적 단계 - 아담과 이브, 에덴동산이다. 봄이다.

-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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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ssin「Summer」

전도상학적 단계 - 일하고 있고 물 마시는 모습이 보인다. 빵이 준비되어 있고 추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제의적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름이다.

도상학적 단계 - 룻과 보아즈의 그림

- 가을

Poussin「Autumn」

전도상학적 단계 - 포도가 보인다. 여자가 항아리를 지고 간다. 

도상학적 단계 -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야기다. 배경이 가을이다. 

-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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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ssin「Winter」

전도상학적 단계 - 사람들이 모이고 말이 떠다닌다. 올리브 나무가 있다. 

도상학적 단계 - 노아의 방주, 대홍수의 장면이다. 배경이 겨울이다. 

▲ 자우어렌더의 종교적 해석법

이 그림들을 자우어렌더는 종교적으로 해석한다. 사다리는 십자가, 빵은 성찬식 이런 식이다. 굉장히 

종교적인 주제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17 세기에 종교적 주제를 강하게 내세운 것은 반동종교

개혁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반동종교개혁 -가톨릭이 개신교도들의 공략에 맞서 자신들을 재정비한 후 신학 공세를 펼친 것 

▲ 상징과 순환으로 「사계」읽기, 도상해석학 논쟁

트레비 분수를 보면 네 여인이 조각되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봄인 여자를 보면 꽃바구니

를 들고 있다. 꽃은 옛날에 사계를 상징할 때 꽃으로 상징했다. 여름은 보리다. 그리고 가을은 포도, 

겨울은 올리브다. 마찬가지로 푸생의 「사계」시리즈의 각각의 그림에서도 꽃, 보리, 포도, 올리브가 

등장한다. 

반동종교개혁의 세계관이 표현됐다는 자우어렌더의 해석은 끼워 맞추려는, 비약으로 과도한 해석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역사를 6단계로 나누고 헬레니즘은 4단계로 나눈다. 또한 기독교적 사관과 달리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의 세계관은 순환적인 세계관이다. 역사관 자체가 다르다. 푸생의 그림은 모티

브를 성서에서 취했지만 고대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뱀이 있다. 에덴동산

에 있어야 할 뱀을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뱀이 따로 그려진 것은 

의식적으로 순환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푸생은 인문학자로서의 면모가 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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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반동종교계열, 보수적인 가톨릭교회의 선전 공세로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믿기

는 힘들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견해 차이에서 도상해석학적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2 교시)

◆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동성애

※ 학습 목표

다빈치의 동성애적 성향이 그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 다빈치의 노트북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다빈치의 노트북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유년기의 첫 기억들. 솔개는 요

람 속에 있던 나에게 날아와 꽁지로 내 입술을 열고 입술 사이를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논란이 분분

한 이 구절에 대해 프로이트는 다빈치의 동성애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펠라치오 상징) 요

람에 있는 아기는 기억을 할 수 없으므로 아마 나중에 환상 같은 것이 투사가 되면서 마치 자기가 어

렸을 때 본 것처럼 기억이 된 것 같다. 다빈치는 여자에 관한 스캔들이 전무하다. 또한 성행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다. 동성애에 관해서는, 다빈치는 동성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연하의 

남자 모델과 동성애관계라는 투서가 들어가 조사를 받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나온다. 또한 제자를 미

모로 뽑았으며 제자인 살라모와 평생을 함께 하고 말년에는 다른 소년과도 같이 다닌다. 다빈치는 그

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을까. 프로이트는 아닐 것이라고 한다. 수동적인 동성애이며 그것을 그림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 어머니와 유착 관계가 강했던 어린 시절

위 구절의 솔개, 독수리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독수리가 암컷만 있다고 믿었다. 바람으로 수태하는 

모성만 있는 존재다. 다빈치는 서자 출신이라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여자는 남편이 없

으면 남편에게 줄 사랑까지 아이에게 쏟게 되고 아이는 강하게 어머니와 유착 관계가 된다. 프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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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여성(주로 어머니)과 깊은 애

정 관계를 갖고 있어서 나중에 여자를 사랑하는데 지장을 받고 그래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이다.

독수리를 상징하는 신 무트이다. 모성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수리 꼬리가 남근의 상징이라

는 것은 무엇인가. 재밌게도 무트 여신은 남근이 있는 상태로 묘사될 때가 많다고 한다. 모성은 생산

력의 상징이므로 젖가슴뿐만 아니라 남근이 같이 달려있어야 완전한 생식력이라 해서 남근과 같이 묘

사되는 경우가 많다. 

▲ 어머니의 미소 

전도상학적 단계 - 아기와 두 여인이 있다. 둘 다 대체로 젊어 보이지만 한쪽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

기도 한다.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무릎에 앉아 있고 그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으며 아기는 다시 양

을 안고 있다.(사실적 층위)미소를 짓고 있다.(표현적 층위) 

표현적인 층위를 보면 여인들은 미소를 짓고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기가 요람에서 엄마를 봤을 

때 엄마의 얼굴이다. 다빈치는 습작 시절부터 미소를 띠고 있는 여자를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한다. 

특이한 점으로 여인이 무릎에 앉아 있다. 

 

원래의 포맷이다. 이렇게 그리려고 했으나 두 여인이 붙어 구별이 안 되어 나누다 보니 한 사람은 앞

으로 배치가 되었다. 원래 아기(세례 요한)가 한 명 더 있었지만 구도를 바꾸자 빠지게 되었다.

다빈치는 어머니 곁에서 살다 만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조부에게 양자로 입양된다. 양모, 실제의 조모

는 젊었는데 그 여인도 다빈치를 무척 사랑했다고 한다. 다빈치에게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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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다. 위의 독수리 신화는 마리아의 잉태를 설명하기 위해 교부들에 의해 

많이 이용되었다. 그것을 접한 다빈치가 듣고 독수리의 환상으로 발전시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만들

어낸 것일 것이다. 

위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꽁지가 입으로 들어가 있다. 이걸 어떤 사람이 발견

했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증거로 대지만 오늘날 그냥 우연의 일치로 여겨지고 미술사학적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신빙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모나리자의 미소로 강한 동성애가 나타난다.

▲ 다빈치의 남자, 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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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이를 모델로 해서 그린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낙타 모피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

는 등 야성적이었다. 그러나 그림의 세례 요한은 소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남성의 성적 

특성이 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동성애 코드가 강하게 드러난다. 

성장한 살라이를 그린 것이다. 남근이 발기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다빈치가 수동적인 동성애자이며 성

관계 자체를 혐오했기 때문에 남성끼리의 육체관계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성욕으로 풀지 않고 모델을 감상하며 만족하고 나머지 성욕은 투사를 하는 것이다. 다빈치는 

왕성한 탐구욕으로 많은 연구를 한다. 그래서 다빈치는 동성애를 하긴 했지만 액티브한 동성애를 한 

것이 아니고 성행위에 쏟을 에너지를 다 탐구에 쏟아 넣었다는 것이다.

▲ 프로이트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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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일종의 정신병의 일종으로 보았다.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면모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동성애가 후천적이고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교란이 생겨서 성 정체성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성애를 분명하게 “성적 일탈”이라고 하며 제 3 의 성이

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다. 오늘날은 동성애를 제 

3 의 성이라고 한다. 선천적, 후천적 어떤 경우든 또 다른 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

칸트 - 성은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므로 동성애는 짐승보다 못한 짓 - 휴머니티에 위해

쇼펜하우어 - 도덕적 문제는 없지만 미적으로 문제가 있다.(보기 흉하다)

▲ 도상해석의 또 다른 방법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북의 구절과 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림 속에 나타난 당대의 세계관이 

아닌 작가의 인생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도 도상 해석학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재의 

밑에 깔려 있는,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 화가 개인의 특성들, 성격들 또는 성적 특성들을 읽어내는 

이런 방향도 있다.


